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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블록체인협회,

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전달

- 22일 국회 정무위 찾아 협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전달
- 민병두 위원장 “FATF 상호평가까지 특금법 개정안 통과 미룰 이유 없어”

□ 한국블록체인협회(회장 오갑수)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하여 ‘특정 금융
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(이하 특금법)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
전달했다.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방지에 있
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 풀
이된다.

□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
의원을 만나 “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
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”이라고 전했다. 협회 관계자
는 “법률, 보안,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
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
거래소 회원사 전체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
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”라고 밝혔다.

□ 민 위원장은 “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권고기준의 이행 
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
다”라면서 “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”라고 
화답했다.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
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.

※ 별첨 사진 설명: (좌측부터)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, 오갑수 협회장, 민병두 
정무위원장,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. 끝.


